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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/9(수)�사사기� 1-4장� � �하나님을�알지�못하는�세대 �

사사기는�여호수아�사후,�이스라엘의�상황을�설명합니다(1:1, 2:6).�

❶ 역사적� :�지파별�정복전쟁�실패,�잔류한�가나안�족속에�동화되어�감(1:1-2:5).

❷ 신학적� :�가나안�종교�근절�실패,�우상�숭배,�하나님을�배반함(2:6-3:6).

이스라엘은�더욱�폭력적이며�비윤리적인�행위들로�나아갑니다.

가나안�신을�섬길�뿐�아니라�직접�우상을�만들기까지�합니다(17-18장).

종국엔�이방인과의�전쟁이�아니라�지파�간�내전이�일어납니다.

이스라엘�공동체는�사사기�내내�더�추락하고�더�몰락합니다.

하나님은� <사사>들로�이스라엘을�구원하게�하시지만(2:16-17),

백성들은�그마저도�순종하지�않고�우상숭배에�매진합니다.

심지어�사사들도�대부분�자격미달인�사람들입니다.

가나안화�되어�타락과�일탈을�서슴지�않습니다.

왜�이런�일들이�일어났을까요?

“그�세대의�사람도�다�그�조상들에게로�돌아갔고

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

여호와께서�이스라엘을�위하여�행하신�일도�알지�못하였더라(2:10).”

성경은�이스라엘이�하나님을� ‘잊었다’고�합니다.

‘의도적으로�하나님을�무시하고�등을�돌렸다’는�뜻입니다(3:7).

세대에서�세대로,�입에서�입으로�전해지는�신앙에는�한계가�있습니다.

하나님의�살아계심을�경험한�자들만이�하나님을�기억합니다(2:7).

옷니엘�이야기는�그나마�모범적인�구원의�패턴을�보여줍니다(3:7-11).

하나님은� <부르짖는>�백성의�소리를�들으시고�사사를�세워�구원하셨습니다.

출애굽�하나님의�구원이�사사기에서도�수차례�반복될�것입니다(출3:7,9).

그러나�삼손�시대에�이르러서는� <부르짖는�일>조차�하지�않습니다.

(3:9,15,4:3,6:6,10:10)

나와�우리�자녀들은�하나님과�그분의�구원을�알고�있습니까?

❶ 하나님을�인격적으로�만나고,�날마다�구원을�경험합니까?
❷ 부모�세대가�지나도�나의�자녀들은�하나님을�기억하고�부르짖을까요?

시작기도 + 통독  사사기� 1-4장


